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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릭스
비만 판도 바꿀 siRNA, 릴리 파트너십 주목
[출처]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
독보적인 릴리 siRNA 파트너십 가치와 비만 치료제 병용 시너지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올릭스에 대해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의 전 세계 유일한 siRNA 파
트너사로서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했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경쟁

사 애로우헤드가 siRNA 치료제와 젭바운드 병용을 통해 지방 중심의 감량 효과와 부작용
감소를 입증하며 비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가운데, 올릭스 또한 동일한 ALK7 파이

프라인 및 추가 타깃을 보유하고 있어 릴리와의 협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2~3분기 중 릴리에 기술이전한 OLX702A의 임상 1b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

며, 로레알과의 탈모 치료제 연구 진척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등 다수의 모멘텀을 보유하
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며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shinhansec.com/


코오롱인더
2026년 이익 개선 국면 진입
[출처] 하나증권 윤재성 애널리스트

일회성 비용 해소 및 전자소재 사업 성장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하나증권은 코오롱인더에 대해 2025년 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
으나,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개선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재성 하나증

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1분기부터 전 분기의 일회성 손실이 제거되면서 전 사업부의 실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특히 아라미드의 가동률 상향과 mPPO 등 고부가 전자소재 사

업의 이익 기여도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익 추정치 상향과 더불어 보유
중인 금융지주 및 코오롱스포츠차이나의 지분 가치 상승분을 기업가치에 반영하여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9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금융지주
비싸다고? 나 지금 2조 버는데?
[출처] SK증권 장영임 애널리스트

브로커리지 호황과 IMA 흥행 기반의 압도적 ROE 및 밸류에이션 매력
SK증권은 한국금융지주에 대해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와 IMA 상품

의 흥행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영임 SK증권 애널
리스트는 2026년 연결 지배주주순이익이 2.2조 원을 상회하고 ROE가 17.3%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P/B 1.2배 수준에 불과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배당성향 확대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기존의 디스카

운트 요인을 해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본 재배치를 통한 발행어음 한도 확대 등 북 비
즈니스 성장에 따른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덧붙이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99,000

원을 신규 제시했다.

https://www.sks.co.kr/main/index.cmd
https://www.sks.co.kr/main/index.cmd




사피엔반도체
2026년 AR Glass 본격적 출시의 수혜 기대
[출처]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애널리스트

글로벌 빅테크향 NRE 계약 확대와 양산 제품 매출을 통한 흑자 전환 전망

유진투자증권은 사피엔반도체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LEDOS NRE 계약이 본격
화됨에 따라 2026년이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4분기 실적이 인력 충원 등 고정비 증가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으
나, AR 글래스 출시를 앞둔 북미 및 아시아 기업들과의 용역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 제품 매출 양산이 개시되면서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1.2%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유사 기업

대비 높은 성장 잠재력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https://www.eugenefn.com/main.do
https://www.eugenefn.com/main.do




SK하이닉스
2026년 영업이익 170조원으로 상향
[출처] 키움증권 박유악 애널리스트

AI 메모리 수요의 NAND 확산과 범용 제품 가격 급등에 따른 실적 폭발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 AI용 메모리 수요 강세가 모바일 등 범용 제품의 가격 급

등으로 전이되면서 2026년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유악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32조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

이즈를 달성할 것이며, 범용 DRAM과 NAND의 판가 전망치 상향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170조 원으로 대폭 높였다고 분석했다. 메모리 사이클이 가격 상승에서 출하량

증가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진입했음을 강조하며, 실적 상향 조정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견
인할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300,000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

https://www.kiwoom.com/h/invest/research/VAnalCRView
https://www.kiwoom.com/h/invest/research/VAnalCRView





